
생활습관을 바꾼 바이러스

 올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바이러스
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이 바
이러스의 명칭은 ‘코로나19’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우리는 각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학은 나에게 바이러스가 노출되지 않기 위함이 주가 
됐던 방학이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생활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새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나도 모르게 피하는 
습관이 생겼다. 여행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또 공휴일만 되면 항상 사람이 들끓던 놀이공원과 동물원, 한강공원 등은 가기 꺼려지고 찾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가게는 손님들이 대폭 줄어 문을 아예 닫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지속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사람들을 집으로 이끌었다. 최근에는 집에서 아이들
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 또한 마트와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
기보다 집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택배 주문을 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에서는 식당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일자 대형 또는 지그재그 대형으로 앉아 식사
한다. 이는 직원들이 함께 식사 시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 예방하려는 것이다. 밥 먹는 것 조
차 큰 변화와 규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습관을 아예 바꿔버렸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끔 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됐다. 나
는 우리 모두가 외출 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평소 개인의 면역력도 많이 길러 앞
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가볍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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